
대한의학회(의학회)는 우리나라 의

학 학술지와 의학 학술 정보망 구

축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http:// jkms.kams.or.kr) 발간, 대한의

학학술편집인협의회(의편협, http://

www.kamje.or.kr) 지원, KoreaMed

(http://www.koreamed.org) 구축 지

원,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KoMCI, http://

komci.kams.or.kr) 발간, MedRIC

(http://www. medric.or.kr)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내 영문 학술지를 모범적으로 발간하

고, 국내 생산 의학정보를 해외 의학정보망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JKMS, 의학 학술지를 지속적으로 향

상시키기 위한 의편협, 우리나라 의학 학술 정보의 영문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KoreaMed, 우리나라 의학 논문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되

는지를 분석하고 계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KoMCI

등은 의학회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 중 의편협과 KoMCI는 우리나라 전체 학문

분야 중에서 제일 먼저 창안하여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서 서로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위의 사업 중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 (KoMCI) 사업

은 주식회사 메디슨의 기부금으로 설립한 한국의학학술

지원재단 이 지원하여 2001년 3월, 시작

되었다. 이 사업의 배경에는 1990년대 국

내 연구비 지원기관이 연구비 신청 연구

자 경력에서 과학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 SCI) 중요 학술지에 게

재한 논문 실적이 없으면 연구비 배정에

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이 국가적 정책은 가뜩이나 영세한

국내 학술지에게 위기감을 주었고 실제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의학회는 국내 의

학 학술지가 갖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인

정하지만 그들의 대치할 수 없는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국내 학술지에 대한 차별을 점차 해

소하고, 국내 학술지가 학술적으로 발전하여 집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지 않는다 는 속담처럼

되도록 하려면 먼저 국내 의학학술지 게재 논문을 정당하

게 평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인용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용자료로서 국내 학술지 논

문의 SCI 학술지 인용자료는 이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고 판단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논문에서 인용

하는 국내 의학 학술지 논문을 계량화하고 객관적 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노력하면 국내 학술지에 관

련된 여러가지 자료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내 의학논문 자료

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문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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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국내 논

문의 인용자료는 Institute of Scientific Information 회

사의 SCI 체제로 만들 수 있다.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사

항을 고려한 다음, 인용분석 대상이 되는 학술지를 정하

였다. 사업단은 의편협 평가위원회에서 KoreaMed 학술

지로 선정한 중요 의학 학술지 69종을 먼저 그 대상으로

정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학술지를 늘려 나갔다. 그리고

대상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정보 파일(source file), 논

문에 인용한 국내 문헌 중 학술지 인용 정보 파일(citation

file)과 학술지 정보 파일(journal file) 등의 입력 프로그

램과인용문헌분석프로그램을제작하였다(1).

2000년 이후 각 연도마다 출판한 대상 의학 학술지의

인용 문헌을 입력하면서 인용 문헌의 약 5%에서 인용 오

류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원문을 대조

할 필요가 있었다. 원문 대조작업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

정 도서관이 소장한 국내 의학 학술지를 이용하였다. 그

리고 인용 오류는 아니지만 저자들이 학술지를 인용할 때

학술지 하나에 대하여 2~17가지 다른 명칭으로 기재하

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를 모두 하나의 학술지로 인식

하게 하는 학술지 이름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를

실시하였다(2).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입력하고 분석한

자료를 지금까지 KoMCI 2000(2002년 4월 발간),

KoMCI 2001(2002년 12월 발간), KoMCI 2002(2003년

6월 발간)의 이름으로 단행본과 CD－ROM을 제작 출판

하였다. 

이 인용정보 보고서에 기록한 내용은 우리나라 의학 학

술지에서 인용한 국내 의학 학술지 논문을 학술지 별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SCI의 JCR(Journal Citation

Reports)에 해당하며 학술지 별로 영향력 지표(impact

factor), 그리고 학술지가 인용한 국내 학술지와 해당 학

술지를 인용한 다른 국내 학술지 등 자료를 기록하였다.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2년여 동안 발간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우리나라 중요 의학 학술지의 인용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3).

첫째, 우리나라 중요 의학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편

수가 연차별로 줄어들고 있었다. 즉 대상 학술지가 2000

년 69종, 2001년 75종, 2002년 81종으로 늘었음에도 불

구하고 게재 논문 수는 각각 7,856편, 7,236편, 7,301편

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가 국내 의학 연구가 위축되었다

는 증거인지의 여부는 앞으로 국제적인 SCI 중요 학술지

에 게재하는 우리나라 의학 논문의 증가 추세(4, 5)와 국

내 다른 의학 학술지의 논문 수를 함께 조사하여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의학 연구 인력이 감소하였다는 증거

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중요 의학 학술지 논문 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할 만한 가설로는 SCI 학술지

게재 압력에 따른 학술지 선택의 변화, 2000년도 의료대

란에 따른 의학 연구의 일시적 중단, 국내 학술지 게재에

서 전문가 상호심사(peer review)의 강화 등이 있으나 이

들 가설은 앞으로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의학 학술지 논문은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꾸준히 인용되고 있

다. 대상 학술지 논문에서 인용한 문헌의 수는 지난 3년

간 매년 약 16만~17만 건이며 그 중 국내 학술지 논문은

매년 약 14,000회 인용되어 전체 인용문헌의 8.5~9%에

달하였다. 국내 문헌을 이만큼 인용하는 것이 많은 것인

지, 적은 것인지, 또는 만족할 수준인지 현재 판단할 수

없었다. 중요한 점은 상당한 수준으로, 또 꾸준히 이용한

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내 문헌을 이용하는 정도는 학술

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내 학술지 논문을 많이 인용

하는 학술지는 진균학, 기생충학, 수혈학, 산업의학, 간호

학, 역학, 가정의학, 예방의학, 피부과학 등 분야의 학술

지였다. 즉 의학적 관심이 국내 문제를 토대로 하는 분야

의 학술지는 국내 문헌을 많이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하여 생리학/약리학, 면역학, 방사선과학, 생화학

분야의 학술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내 문헌을 적게 인용

하였다. 

셋째, SCI의 JCR과 같은 방법으로 학술지별 영향력

지표(impact factor)를 계산한 결과 0.024~0.429의 범



위에서 분포하였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의학 논문 하나

가 발표된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학술지 별로 평균 이 수

치만큼 인용되어 다음 논문 작성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

다. SCI의 JCR 자료와 비교하면 영향력 지표가 높은 학

술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CI의 JCR 영향

력 지표는 세계에서 중요 학술지 약 5,800종이 매년 발간

하는 논문 약 700,000편에서 인용한 문헌 약 15,000,000

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 비하여 KoMCI에서는 100

종이 안되는 학술지의 논문 약 8,000편에서 인용한 논문

약 150,000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위의 영향력 지표는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상당한 수

준에서, 꾸준히, 그리고 빨리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

로 보이고 있다.

넷째, 조사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가 인용하는 학술지

의 종류는 자체 학술지를 포함하여 평균 24.9종(2~96

종)에 달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인 KoreaMed 학술지 이

외에도 대한의사협회지 등 기타 의학 학술지와 의학 관련

학술지 329종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용 조

사 학술지인 KoreaMed 학술지를 다른 KoreaMed 학술

지가 인용한 종류도 자체 학술지를 포함하여 평균 14.6종

(1~50종)에 달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의학이라는 지식

체계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미 거대한 매트릭스를 형성

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우리나라 학술지는 문헌을 인용할 때 국내 문

헌 중 자체 학술지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특징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특징은 전문화, 세부 전문화하는 우리

나라 의학의 모습을 대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

러나 KoMCI에서는 자체 학술지 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

표를 별도로 분석하고 의학의 각 분과를 뛰어 넘어 이용

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수치를 제시하는 목적에는

의학의 다른 분야 또는 의학 이외의 분야에도 영향을 주

고 받도록 하는 학술지의 교류, 배포와 판매에 주력하라

는 뜻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편협이 주관하는 Korea-

Med가 최신 국내 의학 논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심

대상 의학정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하루 고유 방문 수가 300명 이상 되는 데이터베

이스로 발전하였다. 국내 의학정보망을 이용하여 다른 분

야의 정보를 쉽게 접근함으로써 자체 학술지 이외의 정보

를 독자에게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KoMCI 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장기적으

로는 ISI의 Web of Science와 같은 정보망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의학 논문의 인용정보를 학술지 별로는 물론 논

문, 논문 저자, 저자 소속기관 별로 검색할 수 있는 인용

색인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대한의학회의

자체 예산으로 KoMCI web을 개발중이다. 그렇게 함으

로써 색인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의학 연구자와 연구 행

정 책임자에게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미 자료화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는 영향을 서로 주고 받

는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의학 학술지가 발전

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학 지식을 국내 의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주고 받아 능동적으로 보편적인 의학지식을

만들어 발전하는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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